
한국정신보건연구회

수신자 :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

(경유) : 사무처장

 제목  :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 요청의 건

     1.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2. 본 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, 국회 정춘숙 의원실이 

주최하는 “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”행사개요를 다음과 

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

- 다음 -

       ○ 일 시 : 2018. 3. 22(목) 09:40~12:20

       ○ 장 소 :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

       ○ 주 제 :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

       ○ 주 최 : 국회의원 정춘숙

       ○ 주 관 : 한국정신보건연구회,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

     

    3. 행사 당일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행사장

(국회의원회관 2층)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

     붙임. 토론회 기획안

    

한국정신보건연구회 회장 오승준

시행 KAMH-2018-0301 (2018.3.8.)

(11684)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04

T. 031) 836-7344 CP. 010) 2927-6425 E. nicholasseo@gmail.com



- 붙임 -

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

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

□ 모시는 글

○ 1970년부터 시작된 정신건강의 날이 바로 ‘4월 4일’입니다. 불운의 뜻이 

담긴 ‘4’라는 숫자와 같이 정신질환 역시 사회적 냉대와 편견에 갇혀 있

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편견을 과감히 깨고 치료를 통해 건강한 

삶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.

그동안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인권, 편견, 사회문화, 치료환경 등 

정신질환 정책 전반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, 현장의 환자와 전문가

들은 아직도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.

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. 그

래서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 진료실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

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진료실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높이는 환자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

스 제공을 위한 취지의 본 토론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

립니다.

□ 개  요

○ 일 시 : 2018. 3. 22(목) 09:40~12:20

○ 장 소 :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

○ 주 제 :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

○ 주 최 : 국회의원 정춘숙

○ 주 관 : 한국정신보건연구회,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



- 붙임 -

□ 진행순서

시   간 식     순

09:40~10:00
(20‘)

개회식 : 사회자 정재훈(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)

○ 국민의례

○ 개회사 : 국회의원 정춘숙

○ 인사말 : 한국정신보건연구회장 오승준

○ 축  사 : 참석 국회의원

○ 참석 국회의원 및 내빈소개

10:00~11:00

(50-60‘)

좌장 : 권준수 (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)

이영문 (서울시 공공의료재단 대표)

○ 주제발표

1. Happy Tan (MD, 전 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)

- 대만 정신의료기관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주제발표

2. 김소윤 교수 (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)

-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

11:10~12:10

(60‘)

○ 토의발표

1. 백종우 (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)

2. 장명찬 (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)

3. 이해국 (前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)

4. 박경덕 (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)

5. 조근호 (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)

6. 차전경 (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) - (협의중)

12:10~12:20
(10‘)

질의 및 답변

12:20 폐회


